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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공동체주택으로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_정  석 교수

‘공유’가 트렌드인 시대에 살고 있다.	파리의	‘벨리브’,	창원시	‘누비자’,	대전시	‘타슈’,	고양시	‘피프틴’,	서울시		
‘따릉이’처럼 대여소 어디서든 빌려 쓰고 반납하는 공공자전거 운영사례가 늘고 있고,	‘쏘카’와	‘오토리브’	
같은 공유자동차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다.	주차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값비싼 자동차를 사서	
유지관리	비용	부담하기보다	공유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하고 더 유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어난	
다면 공유자동차 제도는 더욱 빠르게 확산될지 모른다.	

▲			서울	마포구	상수동	‘프로젝트	하다’의	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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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는 말 그대로 모자란 것과 넘치는 것을 서로 잇고 나누는 것이다.	누구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따로	마련해서	쓸	수	있지만,	이웃과	함께	공유할	때	더욱더	풍요	
로워지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프로젝트	 하다’	 사례는	 공유의	 놀라운	 힘을	 잘		
보여준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프로젝트	하다’는	매일	
저녁이면	변신을	한다.	낮에는	디자이너들의	스튜디오로	쓰이다가	밤에는	다양한		
용도의 식당이나 카페로 사용된다.	요일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파는 사람들이 다르고,		
가게 이름도 바뀐다.	말하자면 하나의 공간을 여럿이 다양한 시간대로 나누어 공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다.	

‘공유’는 교통수단의 공유,	사무실과 가게의 공유,	그리고 물건의 공유 차원을 넘어	
‘주거공간’의 공유로 이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체주택’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주거공간의 공유라는 새로운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돈과 여유가 넉넉	
하다면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모인 탓에	
토지자원이 부족한 도시에서 단독주택을 짓고 산다는 건 이루기 어려운 꿈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주택을 짓고 산다.	그런데 공동주택 대신 공동체주택을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공동주택과 공동체주택,	뭐가 다를까?	

주택의 종류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
택도 포함된다.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구조로,	주인은 하나고 나머지
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다.	옛날처럼 단독주택 안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살면서	
마당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형태도 있고,	요즘처럼 각각 독립된 가구들로 구성된 빌
라형 다가구주택도 있다.	시장 공관,	총리 공관 같은	‘공관’도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아파트다.	아파트 말고도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여럿이 함께 사는 기숙사도 물론 공동주택이다.	아파
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경계는 무엇일까?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가르는 기준은 층수다.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부른다.	아파트는 다시		
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뉜다.	그	경계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과거에는	5~6층
까지 있는 아파트를 저층아파트,	 7~12층을 중층아파트,	 15층 이상을 고층아파	
트로 구분했는데,	요즘은 초고층아파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	15층 정도 되는 아파
트는 오히려 저층아파트처럼 보인다.	

잠실주공아파트 단지가 그렇다.	예전에는	5층짜리였던	1~4단지와 달리	15층까지	
있던	5단지 아파트를	‘잠실고층아파트’라고 불렀다.	당시의 저층아파트들은 이미	
예전에	30층 내외의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되어 이름까지 잠실엘스(1단지),	잠실리
센츠(2단지),	잠실트리지움(3단지),	레이크팰리스(4단지)로 바뀌었다.	반면 고층
아파트로 불리던	5단지 아파트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데,	주변 단지
들이 모두 고층화되어서인지	15층 규모가 오히려 아담해 보이기까지 하다.	한마
디로 고층아파트란 말이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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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도요(Toyo Ito)의 공간적 사유를 통해 본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

(Gifu Media Cosmos)

호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_한태권 교수(충남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

▼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 야경


























































































































































































































